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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religious education in Catholic 

schools has been operated after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how principals and 

religion teachers perceive its necessity and role, and how it is being restructured within the 

new curriculum context.

[Contents] To accomplish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with principals and religion 

teachers in Korean Catholic schools. The study analyzed operational forms, differences in 

perception, and factors influencing curriculum implementation. Religious education was found 

to be offered in various formats, including regular, elective, and integrated courses. While both 

groups affirmed its value for Catholic identity and holistic formation, principals focused on 

institutional structure and teachers on classroom constraints.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religious education is undergoing strategic 

restructuring in response to curriculum policy and sociocultural change rather than simple 

reduction, indicating adaptive transformation within Catholic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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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 운영 실태 연구

김홍주1, 김경이2

1계성고등학교 교사, 2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 이후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이 어떠

한 형태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교장과 종교교사가 종교교육의 필요성과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변화된 교육과정 환경 속에서 종교교육이 어떠한 전략과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전국 가톨릭 초․중․고등학교의 교장과 종교교사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종교 교과 개설 현황, 운영 형태, 인식 차이, 운영상의 어려움과 지원 요인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교교육은 정규 교과, 선택 과목, 인접 교과와의 통합 

및 비교과 활동 등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두 집단 모두 종교교육이 가톨릭 학

교 정체성과 전인교육에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다만 교장은 제도적 구조와 교육과정 

편성의 균형을, 종교교사는 수업 실행 과정에서의 현실적 제약을 보다 강조하는 차이를 보였

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

은 단순한 유지나 축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정책, 선택 과목 구조, 탈종교화라는 사회문화

적 변화에 대응하여 전략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둘째, 종교교육은 고정된 교과가 아니라 변

화하는 제도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적응하는 교육 실천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재구성, 탈종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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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육계 전반에 큰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국가 교육과정 체제 안에서의 교양 교과이며, 복수 교과 개설을 요청받는 종교 교과의 경

우, 제도 변화의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받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가

톨릭 학교 종교교육 운영 전반에도 주어지고 있다. 

가톨릭 학교의 경우, 종교교육은 단순한 교과 중 하나가 아니라 학교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교과로 간주된다.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은 신앙 전수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 존엄과 삶의 

의미에 대한 성찰을 통해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중심 영역으로 기능해 왔다. 또한 가톨릭 학교

가 일반 학교와 구별되는 고유성을 드러내는 핵심 교육 활동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학생 

선택권의 강화, 교과 다양화, 인권과 종교자유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확산은 종교교육을 둘러

싼 제도적․교육적 환경을 이전과는 다른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 이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종교교육이 어떠한 형

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운영 방식이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타종교의 경우에는 일부 논문이 있지만(Kim, 2023; Lee, 2023; Lee & 

Kim, 2025), 가톨릭 학교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연구 공백은 종교교육을 둘러싼 논의가 경험적 근거 없이 이루어질 위험을 내포한다. 

종교교육의 위기나 축소에 대한 평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판단 역시 실제 운영 실태와 현

장의 인식을 토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 가톨릭 학교 종교

교육이 현재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운영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 이후 가톨릭 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어떠한 방식으

로 편성․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종교교육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을 함께 검토함

으로써, 변화된 제도 환경 속에서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재구성되고 있는지

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가톨릭 학교의 교장과 종교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종교교육의 운영 형태와 인식,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인식되는 제약 요인과 지원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은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둘

째, 가톨릭 학교 교장과 종교교사는 종교교육의 필요성과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인식에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셋째, 운영실태와 인식 정도를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

정 환경 속에서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은 어떤 전략과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는가?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의 운영 실태를 실증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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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교교육을 제도 환경 변화 속에서 재구성되는 교육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Ⅱ. 이론적 배경

1. 종교교육의 의미의 다양성

‘종교교육’은 사용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며, 일반적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

된다. 종교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은 여러 종교의 역사적 전통과 교리, 경전 등을 

객관적 지식의 대상으로 다루며 개별 종교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접근이 

완전히 객관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비판도 존재하며, 교육과정의 선택과 실행 과정이 가치 

판단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순수한 객관적 접근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

도 한다(Groome, 2011).

다음과 같은 구분도 있다. 종교의 교육(education of religion)은 특정 종교 전통 안에서 신앙 

형성과 전수를 목표로 하는 고백적 교육으로, 학습자가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돕

는 데 목적을 둔다. 한편 종교적 교육(religious education)은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토대로 하되 

종교인 양성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기보다는 인간의 종교성 및 영성 형성을 지향하는 인격교육

적 접근이다. 또한 종교로부터 배우는 교육(education from religion)은 특정 종교의 세계관과 윤

리적 자원을 통해 삶의 의미와 공동선, 궁극적 질문을 성찰하도록 돕는 교육으로, 신앙 고백 

및 개종이 목적이 아니라 종교로부터 삶에 도움이 되는 통찰을 배우게 하는 점에서 다른 개념

들과 구분된다(Choi, 2005: 312-313).

2. 가톨릭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현존을 드러내는 특별한 방법’(CFCE, 1965: n.8)1)으로서 ‘교회의 구

원 사명에 가톨릭 학교의 공헌’(CFCE, 1965: n.9)을 기대하며 가톨릭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해 

왔다. 교회는 학교를 통해 인간의 전인적 형성에 참여(CFCE, 1965: n.15)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교육의 목적은 종교에 대한 지적 동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그리스

도의 인격을 배우고 자신의 존재를 그분께 맡기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둔다(CFCE, 1965: n.50). 

1)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은 CFCE로 표기. 또한 페이지가 아닌 항 표

기는 n.로 함.



Hongjoo Kim and Kyungyee Kim

- 41 -

교황청의 사목 부서인 ‘가톨릭 교육성’이 발표한 문헌에 의하면 ‘교회 기관’인 가톨릭 학교에서 

종교교육은 현대의 가톨릭 학교의 특성을 드러내는 목표와 기준이 담긴 학생 교육 전체에 통합

하여 다른 교과목들과 더불어 주간 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CFCE, 1988: n.66.70)2). 한국천주

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도 종교교육은 정규 교육 과정과 전례, 특별 활동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

며, 학교의 교육 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종교 교과 시간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과 교육 환경에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CECBCK, 26)3). 이에 따라 

가톨릭 학교에서 종교교육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정규 교과로서 실시되는 종교교육은 

물론이고 다채로운 전례행사를 통해 비정규 교과로서 종교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즉 가톨릭 학교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기대는 교회의 복음 선교에 동참하는 도구로서 그 고

유한 사명과 교육 계획을 종교교육을 통해 구체화한다(CFCE, 1997: n.11; CFCE, 2009: n.15)는 

점을 분명히 한다. 특히 종교교육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신앙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는 중요

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부각한다(Benedict, n.111). 동시에 종교교육은 전인적 인격 

형성을 지향하는 교육 활동으로, 학교가 문화적 유산과의 만남을 통해 인간의 전 영역을 형성

하는 공간이라는 이해 위에서 전체 인격의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CFCE, 1977: n.26~29). 이는 

인성 교육 전반에 기여하며, 지식을 삶의 지혜로 전환하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한다(CFCE, 

2009: n.17). 누스바움 또한 완전한 교육을 위해 특별히 대학 교육에서 종교 교육과 삶의 지혜

를 탐구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Nussbaum, 2012).

더 나아가 종교교육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공동선의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돕고(CFCE, 1997: 

n.15~16), 다문화 사회 안에서 타종교와 타문화를 이해하고 대화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

한다(CFCE, 2013: n.11~13; Kim et al, 2012: 23: 42~44; CECBCK, 71). 궁극적으로 종교교육

은 그리스도교 세계관과 영적 지혜를 통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성과 인성을 균형 

있게 갖춘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CFCE, 1977: n.47; CFCE, 1997: 

n.14; Groome, 2011: 238; Cho, 2016: 104).

물론 가톨릭 학교는 "시민 기관"으로서 학교의 목적, 방법 및 특성에서 다른 모든 학교와 동

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톨릭 학교는 그 교육 목표를 그리스도와 복음에 뿌리를 둔 

그리스도교 공동체이다. 이러한 두 측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가톨

릭학교는 항상 균형감을 갖출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CFCE, 1988: 

n.67).

2)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은 CFCE로 표기. 또한 페이지가 아닌 항 표

기는 n.로 함.

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는 CECBCK로 표기. 또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CBCK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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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

국가 교육과정에서 종교 교과는 고등학교 교양 교과군에 속한다. 그 시작은 제4차 교육과정

에서 자유 선택 교과 운영 원칙이 도입된 데서 찾을 수 있으며, 이후 개정을 거치며 종교 교과

는 교양 영역 안에서 유지되어 왔다(Kim et al, 2012: 81).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종교는「삶

과 종교」라는 과목명으로 일반 선택 교양 과목에 포함되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교양 교과는 전인적 성장과 자율적 사고, 공동체적 감수성 함양을 목표로 하지만, 입시 중심

의 교육 현실 속에서 상대적으로 비주류 교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종교 교과는 교양 

교과 중에서도 복수 과목 개설 구조 속에서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제도적 제약과 긴장을 함

께 내포한다. 이러한 위치는 종교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실제 학교 현장 운영 사이의 간극을 

발생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한편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은 한국 가톨릭학교 교육헌장 및 지침서에 따라 성경과 성전, 교

회의 가르침과 사회교리를 토대로 생명 존중, 정의와 평화, 공동선과 연대를 지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이 공교육 체제 안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국가 교육과정의 구조와 내용 체계와

의 정합성이 요구된다(CECBCK, 2021).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삶과 종교」는 ‘인간과 종교, 다양한 종교 이해, 종교 문화 유산, 변

화하는 사회와 종교’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톨릭 학교 교과서 역시 동일한 내

용 체계를 따르되, 각 영역을 가톨릭적 관점에서 심화․구체화한다. 예컨대 ‘종교적 지혜’와 

‘사회적 책임’ 단원에서는 인간 존엄성, 생명 존중, 정의와 평화의 가치가 교회 전통과 연결되

어 제시되며, 타종교 이해 영역에서도 포용적 시각을 유지한다(CBCK, 2024).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종교 수업이 학습자의 삶에서 출발하여 질문을 제기하고, 종교적 

통찰을 다시 삶에 적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가톨릭 학교 교과서 역시 ‘삶에서 앎

으로, 다시 삶으로’라는 구조 속에서 도입–본문–확장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종교교

육을 지식 전달이 아닌 성찰과 실천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Kim, 2023).

결과적으로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은 국가 교육과정의 형식을 따르면서도, 그 내용과 가치 지

향에 있어 고유한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이중적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Kim, 2023).

4. 종교 무관심 시대의 종교교육

가톨릭 학교를 포함한 종립학교가 종교교육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곧, 오늘날 종교에 대해 무관심한 우리나라의 시대상으로 인하여 종립학교가 

종교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관련하여「한국인의 종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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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을 보면, 개인 생활 속 종교의 중요성 문항의 응답과 관련하여 종교의 중요성은 해를 거

듭할수록 점점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0대를 포함한 젊은 세대로 이동할수록 

종교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았을 때, 오늘날 중고등학

생들이 종교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관련 변화 추이도 ‘증가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14년 47%에서 2021년 18%로 급격

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소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14년 19%에서 2021년 28%로 증가하

였다(Gallup Korea, 2021). 

이처럼「한국인의 종교 1984-2021」은 탈종교화 및 세속화가 되어 가고 있는 현대 한국 사회

의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향후 한국의 교육 환경 안에서 가톨릭 학

교의 종교교육의 본질이나 목적성 등이 제대로 구현하는 데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

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현대 사회 특히 과학 기술 발전과 이성 중심주의 풍조와 연결해 볼 수 있다. 

제르베와 노렌자얀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직관적인 사고가 아닌 분석적인 사고를 할 때 종교

적 믿음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Gervais & Norenzayan, 2012). 또한 종교적 믿음에 관

한 다른 연구에서는 과학 기술 특히 최근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하여 급부상한 로봇 및 인공지

능 기술 발전에 많이 노출된 국가와 지역은 개인의 종교성이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고 밝혔다(Jackson et al., 2023).

가톨릭 학교의 입장에서, 탈종교화된 사회 문화에서 종교교육을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을 담

은 교과목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지속적인 과제이다. 즉, 시대적이고 정책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본래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는 한국 가톨릭 학교의 종교

교육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와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적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내

고 계속해서 가톨릭적인 좋은 교육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Ⅲ. 연구 설계 및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른 한국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 현황과 인식 등

의 현실태 파악을 위하여 학교 현장의 교장 및 종교교사(교목자)의 의견을 종합하고 분석함으

로써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과 특성을 드러내는 종교교육의 본래적 의미를 구현하는 데에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 설문지는 교장과 종교교사에게 묻는 질문을 별도로 제작하였으며, 이 안에

서도 인식의 정도와 차이를 비교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공통 질문 4개 문항과 개별 질문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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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내용은 <표 1>과 같다.

교장 문항 종교교사

[공통] 별도 종교 교과 개설 의견 1 1 종교 교과 개설 현황

[공통] 별도 종교 교과 개설 의견 2 2 기타 개설 교과 현황

[공통] 별도 종교 교과 미개설 의견 3 [공통] 별도 종교 교과 개설 의견 1

[공통] 교과목으로서 종교 교과 개설 필요 요인 4 [공통] 별도 종교 교과 개설 의견 2

자유 의견 5 [공통] 교과목으로서 종교 교과 개설 필요 요인

6 별도 종교 교과 미개설 이유

7~12 종교 시설 현황

13 종교교육에서 학생들의 선호도

14 [공통] 별도 종교 교과 미개설 의견

15 종교 교과서 활용 비중

16~24 종교교육 운영 관련 어려움

25 자유 의견

<표 1> 문항 목록

<Table 1> Questionnaire Items

2. 조사의 기본 설계

본 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간에 따라 진행되었다. 먼저 질문지 설계

를 위한 자료수집은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4월 12일부

터 13일까지 질문지를 제작하였으며,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질문지를 수정하였다. 이후 2025년 4월 16일에 최종 수정 과정을 거쳐 질문지를 확정

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정된 질문지는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발송되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회

신을 통해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조사에 필요한 설문지는 구글 설문지를 통하여 제작, URL을 온라인으로 공유하여 취합하였

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전산 입력, 논리적 오류 검출과 검증을 거쳐 통계분석 프로

그램인 SPSS 22.0으로 처리하였다. 특히 질문지의 자유 응답 문항을 통해 받은 답변은 텍스트 

마이닝 프로그램 중 하나인 텍스톰(Textom)을 통해 1차 키워드를 추출 및 분석한 후, 연구자가 

2차 분석 및 재검토하여 범주를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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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표본

본 연구에는 가톨릭 학교의 교장과 종교교사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교장의 경우 각 학교별로 

1명씩 응답하여 총 40개 학교에서 40명의 교장이 참여하였다. 종교교사는 학교당 1명의 담당 

교사를 기준으로 하여 31개 학교에서 31명의 종교교사가 참여하였다.

참고로 2025년 현재 한국의 가톨릭계 학교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30개교, 고등학교 39개

교, 대안교육기관 9개교 등 총 86개교이다(CBCK, 2024). 따라서 본 조사에는 전체 가톨릭계 

학교의 약 46.5%에 해당하는 40개 학교의 교장이 참여하였으며, 36.0%에 해당하는 31개 학교

의 종교교사가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 빈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항목
교장 종교교사

N % N %

초등학교 5 12.5 8 25.8

중학교 11 27.5 6 19.4

고등학교 24 60.0 17 54.8

전체 40 100.0 31 100.0

<표 2> 연구 참여 빈도

<Table 2> Participation Frequency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설문 응답 과정에서 개인을 식

별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모든 응답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윤리적 고려를 통해 연구 참여

자의 권리와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Ⅳ. 연구 결과

본 장의 연구 결과는 종교교육의 운영 실태를 단순히 빈도나 비율의 제시만이 아닌, 변화된 

교육과정 제도 환경 속에서 종교교육이 어떠한 구조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종교교육의 편성 형태와 운영 방식을 중심으로 현재 가톨릭 학교 현장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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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 이어서 종교교육에 대한 교장과 종교교사의 인식, 그리고 종교 교

과 개설과 운영을 둘러싼 제약 요인과 필요 요인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종교교육 운영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조건들을 살펴본다. 아울러 종교교육 시설, 교과서 활용, 학생 선호도 등 운영 

환경과 관련된 요소들을 함께 분석하여, 종교교육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별도 종교 교과 개설 현황

현재 한국 가톨릭 초등 및 중등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과로서의 종교교육이 개설되어 있는지

에 대한 현황과 구체적인 과목명을 알아보았으며, 이에 대한 응답을 학교 별로 정리한 도표는 

다음과 같다.

1) 개설 관련 의견

(1) 고등학교

현재 가톨릭계 고등학교에서「삶과 종교」교과를 ① 개설하는 경우 ② 복수로 개설했거나 

개설 예정인 경우 ③「삶과 종교」외에 종교 관련 교과로 개설하는 교과(고시외 교과목)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아래의 <표 3> ~ <표 5>과 같다.

생활과 인성 외에 고시외 교과로 개설한 교과목은 세계 종교의 이해, 인간과 철학, 교육의 

이해, 논술, 진로와 직업, 생태와 환경, 주제 탐구(2학년 1.2학기), 철학 등이 있다.

항목 N %

2025-1학기 개설 또는 2025학년 2학기 예정 7 41.2

2026학년도 개설 예정 2 11.8

2027학년도 개설 예정 2 11.8

현재까지 개설 계획 없음 6 35.3

합계 17 100.0

<표 3>「삶과 종교」교과 개설 현황 (고등학교)

<Table 3> Status of "Religion in Human Life"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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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

인간과 철학 8 27.6

논리와 사고 1 3.4

인간과 심리 4 13.8

교육의 이해 1 3.4

논술 1 3.4

진로와 직업 1 3.4

생태와 환경 5 17.2

생활과 인성 4 13.8

기타 4 13.8

합계 29 100.0

<표 4>「삶과 종교」개설시 복수 개설 혹은 예정 교과명 (고등학교)

<Table 4> Co-offered or Planned Courses with "Religion in Human Life" (High School)

항목 N %

생활과 인성 5 50.0

기타 5 50.0

합계 10 100.0

<표 5> 고시외 교과목으로 개설된 종교 관련 교과 (고등학교)

<Table 5> Non-Curriculum Religion Courses (High School)

(2) 중학교

현재 가톨릭계 중학교에서 종교 교과목을 ① 개설하는 경우 ② 2025~2027학년 개설 혹은 개

설 예정 종교 교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아래의 <표 6> ~ <표 7>과 같다.

항목 N %

2025-1학기 개설 또는 2025학년 2학기 예정 3 50.0

현재까지 개설 계획 없음 3 50.0

합계 6 100.0

<표 6> 종교 교과목 개설 현황 (중학교)

<Table 6> Status of Religion Courses (Middl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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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

청소년의 삶과 종교 1 16.7

종교 1 16.7

해당사항 없음 2 33.3

기타 2 33.3

합계 6 100.0

<표 7> 2025~2027학년 개설 혹은 개설 예정 종교 교과 명칭 (중학교)

<Table 7> Current and Planned Religion Courses for 2025-2027 (Middle School)

(3) 초등학교

현재 가톨릭계 초등학교에서 종교 교과를 어떤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

과는 아래의 <표 8>과 같다.

항목 N %

영성수업 1 12.5

인성 3 37.5

종교 2 25.0

무응답 2 25.0

전체 8 100.0

<표 8> 현재 운영하고 있는 종교 관련 교과 명칭 (초등학교)

<Table 8> Current Religion Courses (Elementary School)

위의 내용을 제외하고 가톨릭계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2024~2025년 중에 진행되고 있는 종

교교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을 취합한 결과, 종교․철학․인성 등 기존부터 채택되었던 과

목 뿐만 아니라 생태와 환경․세계시민․문화다양성․인문학적 상상여행․인간과 공존․지속가

능한 환경과 삶 등의 과목도 채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종교교사가 관련성이 부족한 인

접 과목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상황은 교사의 전문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교과 운영을 위

한 교사 연수와 교사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미개설 관련 의견

현재 가톨릭 학교에서 별도의 종교 교과를 개설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내용은 다음의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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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

종교 과목 개설시 선택 교과를 

복수로 개설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
3 20.0

종교과목 개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기 때문 1 6.7

종교과목이 아니어도 종교행사나 관련 교과를 통해 

종교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4 26.6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기 때문 2 13.4

기타 5 33.3

합계 6 100.0

<표 9> 가톨릭 학교의 종교 교과 미개설 이유

<Table 9> Reasons for Not Offering Religion Courses (Catholic Schools)

기타 의견 중에 유의미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개설과 관련

한 기타 의견에서는 종교 교과 운영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부담이 드러났다. 일부 학교에서는 

종교 수업이 학생 인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직접적인 종교 언급을 지양하고, 인

성 수업이나 철학 과목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다른 교과나 행사 활동을 통해 간

접적으로 가치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 활용되었으며, 특수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구조상 종교 

교과 개설이 제한되는 제도적 요인도 언급되었다. 이는 종교교육 미개설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

라, 종교중립성 강화와 제도 환경의 영향 속에서 나타난 결과임을 보여준다.

2. 별도 종교 교과 개설 인식

1) 개설 관련 의견

종교 교과목 개설 관련, 교장과 종교교사 모두 개설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과반

수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답한 비율도 30퍼센트 정도 혹은 이상을 기

록한 점을 보아, 현재 관련한 학교 현장 상황이 단순하게 접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종교교육 과목 개설 의견 이유를 보면 교장과 종교교사 모두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및 학교의 본질적 문화 전수 측면에 있어서도 탁월한 교육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인원이 

과반수 정도로 1순위를, 이어서 2순위는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이라고 답을 하여 모두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10> ~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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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교장 종교교사

N(%) N(%)

개설되어야 한다. 23(57.5) 17(54.8)

경우에 따라 다르다. 14(35.0) 9(29.0)

한국의 교육 제도에서는 개설하기 어렵다. 3(7.5) 5(16.1)

합계 40(100.0) 31(100.0)

<표 10> 별도의 종교교육 과목 개설 의견

<Table 10> Opinions on Separate Religion Courses

항목
교장 종교교사

N(%) N(%)

종교교육은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교과목이므로 14(35.0) 10(32.3)

종교 교과로 편성되어 운영될 때 

종교 교과의 성격에 부합하는 수업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5(12.5) 0(0.0)

종교교육이 갖는 인성교육 측면이 있지만 

종교교육과 인성교육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1(2.5) 3(9.7)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은 물론이고 학교의 본질인 문화의 

전수 측면에 있어서도 탁월한 교육이기 때문
19(47.5) 16(51.6)

기타 0(0.0) 2(6.5)

무응답 1(2.5) 0(0.0)

합계 40(100.0) 31(100.0)

<표 11> 별도의 종교교육 과목 개설 의견 이유

<Table 11> Reasons for Opinions on Separate Religion Courses

2) 미개설 관련 의견

종교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설문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보면, 교장의 경우는 ‘종교’라는 명칭이 아닌 과목으로도 종교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답한 반면, 종교교사의 경우 답변은 다양하게 나왔다. 내용

은 아래의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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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교장 종교교사

N(%) N(%)

종교 과목 개설시 선택 교과를 

복수로 개설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
2(15.4) 1(9.1)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야기되므로 1(7.7) 2(18.2)

‘생활과 인성’ 또는 ‘인성 수업’ 등 기타 관련 과목으로도 

종교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
7(53.8) 3(27.3)

학교 전체의 관심 부족 0(0.0) 2(18.2)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지 않으므로 0(0.0) 2(18.2)

담당 교사가 없기 때문 1(7.7) 0(0.0)

기타 2(15.4) 1(9.1)

합계 13(100.0) 11(100.0)

<표 12> 별도의 종교교육 미개설 의견

<Table 12> Opinions Against Separate Religion Courses

이어서, 설문한 관련 문제점들이 해결된다면 별도의 종교 교과를 개설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에 대한 답변을 보면, 아래의 <표 13>과 같이 종교교사는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답변한 반면, 

교장의 경우는 ‘잘 모르겠다’고 말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항목
교장 종교교사

N(%) N(%)

그렇다 9(53.8) 9(81.8)

아니다 1(7.7) 0(0.0)

잘 모르겠다 5(38.5) 2(18.2)

전체 15(100.0) 11(100.0)

<표 13> 미개설 어려움 해결시 종교 교과 개설 의향

<Table 13> Intention to Offer Courses if Difficulties are Resolved

 

3) 종교교육 운영의 어려움

종교교사들에게 종교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운영함에 있어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복 답변을 받은 내용은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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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그렇다 아니다

생각해 본 적 

없다

N(%) N(%) N(%)

종교 교과서 관련 문제 17(54.8) 12(38.7) 2(6.5)

교과서 외 종교교육 참고 자료 부족 19(61.3) 10(32.3) 2(6.5)

종교 담당 교사는 종교 교과 수업뿐 아니라 

종교 행사도 담당해야하는 업무 상황
22(71.0) 9(29.0) 0(0.0)

종교교사를 위한 교육 부재 17(54.8) 11(35.5) 3(9.7)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 17(54.8) 13(41.9) 1(3.2)

종교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 18(58.1) 11(35.5) 2(6.5)

학교의 전반적인 무관심 8(25.8) 20(64.5) 3(9.7)

교과로서 종교교육과 관련한 교육 제도의 미비 26(83.9) 4(12.9) 1(3.2)

종교교육에 대한 학교 예산 미흡 7(22.6) 24(77.4) 0(0.0)

<표 14> 종교교육 운영에 대한 어려움

<Table 14> Difficulties in Religion Education

응답한 내용을 보면,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어려움의 

요인이 아니었다. 반면 관련 교육 제도, 과도한 업무, 종교에 대한 무관심, 교과서 및 교육자료 

부족 등은 종교교사들이 종교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인이었다.

4) 개설 및 운영 필요 요인

종교교육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요인은 무엇인지 학교장과 종교교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1.2순위 항목을 응답 받은 내용은 아래의 <표 15>와 같다.

1순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고른 항목을 보면, 학교장의 경우 전체의 41.0%가 ‘종교 교과 개

설시 복수 교과를 개설해야 하는 현재 교육과정 제도의 변화’인 반면, 종교교사의 경우 1순위

로 전체의 38.7%가 ‘학교장의 관심과 지원’ 항목이었다. 또한 학교장과 종교교사 모두 두 번째

로 ‘학교 구성원의 종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꼽았다. 또한 2순위 중에서는 학교장의 경우 전반

적으로 중복된 항목들이 많았으며, 종교교사의 경우 교육과정 제도의 변화 항목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반면 ‘종교교과서 등 교육자료’를 선택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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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학교장 종교교사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N(%) N(%) N(%) N(%)

종교교육 담당자의 의지 2(5.1) 8(20.5) 5(16.1) 6(19.4)

학교장의 관심과 지원 7(17.9) 4(10.3) 12(38.7) 5(16.1)

종교 교과 개설시 복수 교과를 개설해야 하는 

현재 교육과정 제도의 변화
16(41.0) 8(20.5) 4(12.9) 9(29.0)

학교 구성원의 종교교육에 대한 이해 10(25.6) 4(10.3) 10(32.3) 4(12.9)

교육과정 운영에서 타 교과 교사 협조 2(5.1) 8(20.5) 0(0.0) 2(6.5)

교육시설 0(0.0) 0(0.0) 0(0.0) 0(0.0)

종교 교과서 등 교육자료 1(2.6) 4(10.3) 0(0.0) 5(16.1)

종교 교과 운영을 위한 종교교사 업무 조정 0(0.0) 3(7.7) 0(0.0) 0(0.0)

기타 1(2.6) 0(0.0) 0(0.0) 0(0.0)

합계 39(100.0) 39(100.0) 31(100.0) 31(100.0)

<표 15> 종교교육 운영에 대한 필요 요인

<Table 15> Necessary Factors for Religion Education

3. 종교교육 환경 변화

1) 시설 관련

종교교사들에게만 종교교육 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4점 만점 척도로 조사한 관련된 항

목 대부분이 3점 이상을 기록하여 종교교육 시설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 중에 전용 강의실이나 성체조배실, 기도실 등은 항목 간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 특이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내용은 아래의 <표 16>과 같다.

항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용하고 있는 종교 수업을 위한 전용 강의실 25 1 4 3.00 .866

성당 접근 가능성과 설비 29 1 4 3.14 .915

성체조배실 또는 기도실 25 1 4 3.00 1.118

독립적인 종교 상담실 27 1 4 3.11 1.050

교정 내 종교적 상징물 31 2 4 3.55 .568

교실 내 종교적 상징물 31 3 4 3.52 .508

<표 16> 종교교육 시설 만족도

<Table 16> Satisfaction with Relig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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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 교과서 관련

정규 교과로서의 종교교육 때 교과서를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종교교사의 응답을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7>과 같다.

항목 빈도 유효 퍼센트

교과서를 주로 사용하고 그 외 자료를 보충한다. 4 12.9

교과서와 보충 자료를 반반씩 사용한다. 6 19.3

교과서 외의 자료를 더 많이 사용한다. 10 32.3

교과서 활용하지 않음 11 35.5

합계 31 100.0

<표 17> 종교 교과서 사용 빈도

<Table 17> Religion Textbook Usage

과거의 설문들을 보더라도 예전부터 종교교육에 있어 종교 교과서가 잘 활용이 되어 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도 이러한 부분은 이번에 한국 가톨릭 학교 차원에서 처음으로 검인

정 종교 교과서를 발행한 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4. 종교교육 관련 학생 선호 양상

종교교사들에게 종교교육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자유응답

으로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범주화 시키면 아래의 <표 18>과 같다.

순번 핵심 범주 내용

1 자유로운 분위기 평가와 시험 없는 자유, 강제성 없음, 편안함, 시험 성적 반영 안 됨

2 종교 행사와 전례 성모의 밤, 성모데이, 아침기도, 전체 미사, 기념일 미사, 부활계란 나누기

3 기도와 성가 참여 아침기도, 성가 부르기, 노래, 성가, 친구를 위한 기도

4 인성 교육 존중, 배려, 인성 소양 활동, 신자 및 예비신자 활성화

5 교사와의 관계 교목자와 수업에서 만남, 교목자와의 신뢰 관계

6 다양한 종교 탐색 다양한 종교 알아보기, 가톨릭 성경 이야기 듣기, 성인 이야기

7 수업의 독창성 접하지 못한 주제 접근, 교과서와 다른 수업 방식, 지루하지 않은 수업

8 피정 및 체험 활동 학생 피정, 실제적인 기도 생활, 작은 성물 제공, 카드 체크

<표 18> 종교교육 선호도

<Table 18> Religion Education P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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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핵심 범주 내용

1
정체성 유지와 

종교교육 당위성

가톨릭 정체성, 설립이념 실현, 본질, 전인교육, 인성교육, 문

화이해, 필수 교육

2 삶과 종교 과목의 가치 강조
국가인정 교양과목,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음, 교직원의 이

해 필요, 교육과정 중심 교과로서 자부심

3 교육과정 및 제도적 한계
선택과목 구조, 학점제, 시수 확보 어려움, 교육청 인식 부족, 

인권위 요구, 종교중립성, 운영의 묘 필요

4 구성원 협력과 공동 대응 요청
교구/학교법인/학교 구성원 간 협력, 교육위원회 차원의 대응 

필요

5 운영 현실과 제한 바로 적용 어려움, 개설 시도 중 (+ 특수학교의 복합적 상황)

6 전례 및 행사 강조 전례력, 미사, 교리 수업, 행사 중심이 아닌 교과 중심 강조

7 감사와 공감 표현 설문 감사, 교과서 집필진 감사, 학교 교육을 위한 관심 환영

<표 19> 종교교육 전반 의견: 학교장

<Table 19> General Opinions: Principals

학생들이 종교교육에 있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은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수업에 비해 사제나 수도자가 가르치고, 시험이 없으며, 내용 또한 암기식이 아닌 현실을 

바탕으로 한 토론과 생각 위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러한 부분에 긍정적인 태도를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종교 행사와 전례, 인성교육, 그리고 종교교사와의 관계 형성 등

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또한 확인 가능하다.

5. 종교교육 전반에 대한 의견

본 절에서는 설문 조사에 포함된 자유 응답 문항을 바탕으로,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 전반에 

대한 학교장과 종교교사의 인식을 범주화하여 제시 및 정리하였다.

1) 학교장

우선 학교장의 의견을 텍스톰으로 단어 빈도에 따른 키워드를 추출했을 때, ‘종교, 교육, 학

교, 교과, 과정, 교과목, 이해, 개설’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또한 N-gram 분석을 했을 때에도 

‘종교-교육-개설-운영’이나 ‘교육-개설-운영-관련’ 등의 연관어 빈도가 높았다. 이를 통해 학교장

의 경우는 종교교과의 과목 개설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장은 종교교육을 가톨릭 학

교의 설립 이념과 정체성을 실현하는 핵심 교과로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삶과 종교’ 과

목에 대해서는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는 교양교육의 성격을 지니며, 국가 인정 교과로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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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핵심 범주 내용

1
정체성 유지와 

종교교육 당위성

가톨릭 정체성, 설립이념 실현, 본질, 전인교육, 인성교육, 문

화이해, 필수 교육

2 삶과 종교 과목의 가치 강조
국가인정 교양과목,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음, 교직원의 이

해 필요, 교육과정 중심 교과로서 자부심

3 교육과정 및 제도적 한계
선택과목 구조, 학점제, 시수 확보 어려움, 교육청 인식 부족, 

인권위 요구, 종교중립성, 운영의 묘 필요

4 구성원 협력과 공동 대응 요청
교구/학교법인/학교 구성원 간 협력, 교육위원회 차원의 대응 

필요

5 운영 현실과 제한 바로 적용 어려움, 개설 시도 중 (+특수학교의 복합적 상황)

6 전례 및 행사 강조 전례력, 미사, 교리 수업, 행사 중심이 아닌 교과 중심 강조

7 감사와 공감 표현 설문 감사, 교과서 집필진 감사, 학교 교육을 위한 관심 환영

<표 20> 종교교육 전반 의견: 종교교사

<Table 20> General Opinions: Religion Teachers

분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동시에 학점제와 선택과

목 구조, 시수 확보의 어려움, 교육청의 종교 인식 부족, 종교중립성 논의 등 제도적 제약이 실

제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개별 학교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

가 있으며, 학교법인․교구․교육청․학교 구성원이 함께 대응하는 구조적 협력 체계의 필요성

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즉, 종교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확신과 제도적 현실 사이의 긴장이 

학교장 인식의 핵심 특징으로 나타난다.

2) 종교교사

다음으로 종교교사의 의견을 텍스톰으로 단어 빈도에 따른 키워드를 추출했을 때, ‘종교, 교

육, 개설, 운영, 어려움, 문제, 거부, 학생, 시설, 분위기, 부담’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또한 

N-gram 분석을 했을 때에도 ‘교사-입장-종교-교육’ 및 ‘현실-어려움-생각-학생’, ‘어려움-생각-학

생-보호자’ 등의 연관어 빈도가 높았다. 이를 통해 종교교사의 경우는 종교교과의 과목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염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교교사의 응답에서는 종교교

육 개설과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선택과목 구조 속에서 시수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 교육청 승인 절차, 복수 교과 개설 부담 등 구조적 제약이 지속적으로 언

급되었으며, ‘종교’라는 용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감, 종교중립성 및 인권 담론과의 긴

장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법인․교구․관리자와의 협력 부족, 학생의 낮

은 관심도 등 관계적․문화적 요인 역시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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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철학․인성․윤리 등으로 전환하거나, ‘삶과 종교’ 과목을 중심으로 융합적 접근을 시도하

는 등 실천적 대안이 제안되었다. 전반적으로 종교교사는 종교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면

서도,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관계적 제약을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

3) 교장 및 종교교사 의견 비교

항목 학교장 응답 종교교사 응답

기본 관점
‘교육철학과 정체성 유지’ 관점에서 접

근, 종교교육의 당위성 강조

‘현장 실행의 어려움’ 및 ‘실제 운영 

부담’ 강조

개설 관련
선택과목 구조 인정, 하지만 정체성 실

현 위해 ‘삶과 종교’ 과목 강조

선택과목 개설의 어려움, 시수 확보 제

약, 교육청 인식 부족 강조

타종교 및 중립성
타종교 및 중립성 고려하되, 가톨릭 교

육의 정체성 강화 필요

타종교 배려, 종교중립성, 인권 강조로 

인한 직접 교육의 부담

교사-학생 관계
교사들의 전문성과 사명감 강조, 학생

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신부가 관리자처럼 느껴짐, 학생들과 

거리감, 교사들의 부담

개선 방안
학교법인, 교구, 교육청 간 공동 대응, 

제도적 지원 필요 강조

인성․철학 교과로 전환, 타교과와 융

합 교육, 선택과목 대신 필수 과목으로 

전환 제안

태도 및 인식

문제 인식 + 해결 방향 제시, 교구․학

교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 강조

현실적 어려움, 부담감 중심, 주로 문

제 인식에 집중

정체성 유지, 전인교육 실현 강조, ‘삶

과 종교’ 과목의 본질적 가치 강조

실행 부담, 학생 흥미 부족, 종교교육

에 대한 부담 우려

해결 방향
교육과정 중심의 종교교육 유지, 교

구․학교법인과 협력 구조 강화 필요

현장 부담 줄이는 방식(인성 교과 전

환, 신앙 행사 중심) 제안

<표 21> 종교교육 전반 의견: 교장 - 종교교사 비교

<Table 21> General Opinions: Principals vs. Religion Teachers

학교장과 종교교사의 응답을 비교․정리한 위의 <표 21>을 종합하면, 두 집단 모두 종교교

육의 교육적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접근 관점과 문

제인식의 중심에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학교장은 종교교육을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과 설립 이념을 구현하는 핵심 교과로 인식하며, 

특히 ‘삶과 종교’ 과목의 제도적 정당성과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동시에 학점

제와 선택과목 구조 등 제도적 한계를 언급하면서도, 교구․학교법인․교육청 차원의 공동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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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과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해결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반면 종교교사는 종교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선택과목 구조로 인한 시수 확보 문제, 

교육청 승인 절차, 종교중립성 논의, 학생의 낮은 참여도 등 실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부담을 

더 강하게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교과명 변경, 타 교과와의 융합, 인성 교과로의 전환 등 현장 

부담을 완화하는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학교장은 제도와 철학의 차원에서 종교교육을 바라보지만, 종교교사는 실제 수업 

운영의 차원에서 그 현실적 제약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1) 종교교육의 편성 형태와 운영 방식

설문 분석 결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은 단일한 교과 형태로 유

지되기보다는, 학교별 교육과정 여건과 판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종교교육은 정규 교과, 고시외 과목, 인접 교과와의 통합, 비교과 활동 등 복수의 형태

로 편성․운영되고 있었으며, 그 양상은 학교급과 개별 학교의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일부 학교는 종교교육을 정규 교과로 편성하여 일정 시수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수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종교교육을 가톨릭 학교 정체성의 핵심 교과로 유지하려는 학교 차원의 

의지가 반영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다수의 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고시외 과목이나 선택 과목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으

며, 특히 고교학점제 환경에서는 필수 교과로 유지하기보다 선택적 구조 안에 배치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으나, 시수의 불안정성과 학생 

선택에 따른 참여 편차라는 한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삶과 종교’, ‘철학’, ‘인성’ 등 인접 교과와 결합하여 통합

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비교과 활동이나 전례․영성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는 제도적 제약 속에서 종교교육의 내용을 유지하려는 조정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교과로서의 체계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는 제한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

종교 교과 명칭 역시 학교별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동일한 제도 환경 속에서도 종교

교육이 학교의 판단에 따라 외형과 운영 방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은 획일적 운영으로 

수렴되기보다는, 학교별 맥락과 조건에 따라 분화․조정되는 구조적 운영 양상으로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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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종교교육에 대한 인식: 필요성과 역할

종교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교장과 종교교사 집단 모두 종교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적 의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교육은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며, 학생들의 인성 형성과 삶의 의미 성찰에 기

여하는 중요한 교육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종교교육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한 인식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장 집단은 종교교육을 학교 교육과정 전체 속에서 조정․운영되어야 할 하나의 교과로 이해

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제도적 구조와 교육과정 편성의 현실을 함께 고려하는 관점을 보였다. 

특히 종교교육을 정체성 구현의 핵심 교과로 인식하면서도, 교육과정 운영의 균형과 행정적 조

건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였다.

반면 종교교사 집단은 종교교육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보다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종교교

육이 단순한 인성교육이나 가치교육으로 환원되기보다는, 종교적 전통과 의미를 바탕으로 한 

독자적 교육 영역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였다. 동시에 시수 확보의 

어려움, 수업 운영 부담, 학생의 낮은 참여도 등 실행 과정에서의 현실적 제약을 보다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두 집단은 종교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통된 인식을 보이지만, 교장은 제도

와 구조의 차원에서, 종교교사는 수업 실행과 실천의 차원에서 종교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차이

를 보였다. 이는 종교교육이 철학적 정당성과 현장 실행 가능성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 종교교육 운영의 재구성 양상

설문조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은 단일한 운

영 방식으로 유지되기보다는, 변화된 제도 환경과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재구성된 형태의 운

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재구성은 종교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

식 변화라기보다, 교육과정 편성의 제약, 학생 선택 구조, 탈종교화라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학

교 현장의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된다. 분석 결과, 종교교육 운영의 재구성 양

상은 다음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종교 과목 개설을 위한 학교 현장의 전략적 노력이다. 다수의 가톨릭 학교는 2022 개

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환경 속에서도 종교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었다. 정규 교과, 고시외 과목, 선택 과목, 통합 교과 등 가능한 형식을 활용하여 종교교육을 

교육과정 안에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확인되었다. 이는 제도적 제약 속에서도 종교교육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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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보다, 학교 여건에 맞게 조정하며 지속하려는 현장의 공통된 의지를 보여준다.

둘째, 다양한 과목 형태로 분산된 종교교육 운영 구조이다. 종교교육은 단일 교과로 집중되

기보다 정규 교과, 인접 교과, 비교과 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한 

학교 내에서도 복수의 방식이 병행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는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종교교육의 접근성을 넓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교과로서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셋째, 탈종교화 현상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이다. 종교교육 운영의 재구성에는 탈종교화

와 종교중립성 강화 등 사회문화적 변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학생과 학부모의 종

교 인식 변화, ‘종교’라는 교과 명칭에 대한 부담, 선택률 감소에 대한 우려 등은 운영 방식과 

교과 명칭의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는 종교교육이 단순한 교육과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된 영역임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은 단순한 축

소나 유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제약과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재구성되는 구조적 운

영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재구성’은 운영 방식의 다양화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종교교육이 ‘단일 교과’ 중심 구조에서 ‘교육과정 전반에 분산된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이 고정된 교과가 아니라, 변화하는 제도 환경 속

에서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재맥락화되는 교육 실천임을 시사한다.

2. 제언

변화된 교육 환경 속에서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이 어떠한 조건과 한계 속에 놓여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결과, 종교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적 의미에 대한 공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

으나, 제도적 제약과 탈종교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그 실현 방식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

여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교육적 정합

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곱 가지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이 제언들은 기존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온 내용일 수 있으나, 오랜 기간 동안 현장에서 충분히 제도화

되지 못한 과제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종교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더욱 어려

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첫째,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의 목적성 확립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혹은 가톨

릭학교법인연합회 등 기관이 한국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 역할을 담

당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종립학교 법리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여 종교교육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Hongjoo Kim and Kyungyee Kim

- 61 -

둘째, 종교 교과서 활용 증대가 필요하다. 종교 교재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관련 연구 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이 교회의 차원에서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향후 종교 교과서에 대

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가능한 설문의 기본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이끌어내는 종교교육이 필요하다. 각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개

발되고 있는 좋은 수업자료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

어 새로 만들어 진 종교 교과서가 현대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플랫폼과 내용을 갖출 수 있도록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종교교사의 양성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각 학교 내 종교부서(교목실)는 가톨릭적인 

학교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목실을 담당

하는 종교교사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법인 및 학교장의 

전폭적인 지지가 요청이 된다. 

다섯째, 정규교과로서의 종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종교교육은 기본적으로 정규 교과 안에

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종교교사들이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전문성을 갖추어 나

가며 그 토대 위에서 다채로운 가톨릭적인 내용들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교 분위기를 좋게 하여 학생의 학업은 물론이고 교사의 교권까지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여섯째, 교육과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가톨릭 학교의 정

체성 및 종교교육의 목적성과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종교교사들은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이미 중립지대의 내용으로 검인정을 받은 종교 수업에 대하여 복

수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혹

은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가톨릭학교 교장단 연합회 차원에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일곱째, 학생들의 특성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종교교육이 필요하다. 가톨릭 학교 종교교

육에 대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회와 학교, 그리고 

학교장을 포함한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 정향된 인간은 종교에 대한 갈망

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종교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완전한 교육은 종교

를 내포하고 있다. 가톨릭 학교 역시 종교교육을 통하여 신자 학생 및 비신자 학생들까지도 가

톨릭 교회의 정신을 올바로 새길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전인적 인간의 완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래에도 한국 가톨릭계 중

등학교, 특히 학교의 정체성을 이루고 학생들의 전인적 완성 및 복음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

교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는 앞으로도 다문화 사회, 학생들의 인구 감소 및 학교 운영의 어려움, 개인주의, 

양극화, 물질만능주의, 생명 경시 현상, 환경오염, 그리고 자본주의 등 많은 도전들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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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인간의 종교성은 이처럼 여러 위협과 도전을 받고 있지만,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은 종

교적 가치와 과학적 요소가 균형을 맞추어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어 매우 좋은 방법

이다. 

가톨릭 학교는 교회의 참된 도구로서 교회의 복음 선교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인 교육을 실천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가톨릭 학교 고유의 사명과 교육 계획은 종교교육을 통하여 실현된다

(CFCE, 1977: n.11; CFCE, 2009: n.15). 학교의 본래 목적은 구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현되기 

위해서는 시대의 상황을 무시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처럼, 가톨릭 학교도 이 한국

의 교육 현실에서 그러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럴 때 분명 가톨릭 학교는 이 시대 안에서 종교

교육을 통해 세상의 복음화에 기여하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은 젊은이들의 정신과 마음이 가톨릭 교회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또한 그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직한 시민이 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 오늘의 시대상과 현실은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현대 사회 안에

서 청소년들과 조화롭게 교육하는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이 계속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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